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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인류와지구를위해이루고자하
는목적이무엇입니까?

What is God’s Purpose for Mankind and the
Earth?

??

하하나나님님의의 목목적적은은 잃잃어어버버렸렸던던 삼삼위위일일체체 하하나나님님의의 전전지지전전
능능한한 권권능능을을 다다시시 회회복복하하여여 인인간간 세세상상의의 모모든든 마마귀귀 영영을을
소소탕탕하하여여 잃잃어어버버린린 하하늘늘나나라라를를 다다시시 세세우우는는 데데 있있었었다다..

His purpose was to mop up Satans all over the
world by restoring the Almighty Trinity, and to
set up the Kingdom of Heaven again. 

하하나나님님은은 이이 원원대대한한 뜻뜻을을 이이루루기기 위위해해서서 66천천 년년간간 홀홀로로
역역사사를를 해해오오셨셨다다.. 성성경경에에 인인류류 구구원원을을 위위한한 하하나나님님의의 숨숨
겨겨진진 뜻뜻이이 분분명명하하게게 기기록록되되어어 있있음음에에도도 마마귀귀 영영에에게게 사사
로로잡잡힌힌 인인간간들들은은 하하나나님님의의 뜻뜻을을 전전혀혀 이이해해할할 수수 없없었었다다..

To fulfill His Great will, He has been working for
6,000 years alone. But no one knew of the hidden
intention of God even though such a provident
salvation was clearly written in the Bible. As all
men were captured by Evil Spiri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will of God.

요요한한계계시시록록 2211장장 44절절은은 그그때때가가 되되면면““하하나나님님이이 모모든든 눈눈
물물을을 그그 눈눈에에서서 닦닦아아 주주시시니니 다다시시는는 사사망망이이 없없고고 애애통통하하
는는 것것이이나나 곡곡하하는는 것것이이나나 아아픈픈 것것이이 다다시시 있있지지 아아니니한한
다다””고고 가가르르친친다다..

The Bible teaches that God will bring about these
Changes on the Earth.
“He will wipe out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death will be no more, neither will mourning nor
outcry nor pain be anymore”;  Revelation 21:4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선생께서 말씀하신‘사람이 하나
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과 일맥
상통한다. 오래전부터 이미 승리
제단의 승리자 조희성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되
기 위해 매일 열심히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이 하나
님이다’라는 증거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사람
은 동물과 다르게 생각이 있는
존재다. 생각 속에는 옳고 그름
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
며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되어야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 올
바른 가치관은 결국 마음속에 있
다. 

사람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
고 마음이 있으므로 마음먹은 대
로 이루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피
가 변한다. 결국 피의 변화가 마
음의 변화이다. 요한복음 1장1절

‘피는 곧 생명이요 생명은 하나
님이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
님 마음만이 행복도 누릴 수 있
고 빛으로 화하여 하나가 되는
천심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온
인류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무
도 찾지 못한 영생의 해법이 지
구 땅 위 소사에 왔다. 대한민국
부천 소사에서 영생이 시작되고
진정한 개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듣는 학문이야말로 진
정 이 세상 그 어떤 과학도 뛰어
넘는 영생의 비결이다.*           

참고은 기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게 바로 어
미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라 할 수 있다.
우선, 어미는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되

어 변하는 부분이며 붙여 쓴다. 예를 들면 아
래의 밑줄 친 부분이다.
예) 점잖다, 점잖으며, 점잖고
의존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이며 띄어 쓴다.
예를 들면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이다.
예) 그런 것 같다, 고마울 따름이다, 아픈

데 없어?
어미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방법 - 조사가

결합하는지 여부를 본다.
①‘-는데’가 어미인지 의존명사인지 헷갈

릴 때에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살
펴본다. ‘에’라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결합 할 수 없으
면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예) 학교에 가는데에(결합 불가능), 이 일을

하는 데에(결합 가능)
②‘ㄴ바’예)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

이더군.(어미)
그 일을 고려해 본 바 없다(의존 명사)
③‘ㄴ지’예)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

다.(어미, ‘도착할까’와 같음)
벌써 집 떠난 지 삼년이 지났다.(시간의 경

과를 뜻하는 의존명사)
간 -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접미사이

므로 붙여 쓴다. 거리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
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한 달간, 십 년간,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만 - 비교를 뜻할 때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

며, 시간의 경과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이므
로 띄어 쓴다. 예) 키가 형만 하다, 십년 만에
만난 친구
정리하여 말하면, 어미는 의존적이므로 붙

여 써야 하고 의존명사는 의존적이지만 명사
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띄어 쓴다. 둘을 구분
하는 방법은 조사가 붙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다. 즉, 조사가 붙으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승우기자

전세계를향하여선포한다

‘나’라고하는주체영이䤎䤎䤎䤎䤎䤎䤎䤎䤎䤎䤎마귀다
‘나’라고하는주체영이䤎䤎䤎䤎䤎䤎䤎䤎䤎䤎䤎䤎䤎죄다
‘나’라고하는주체영이䤎䤎䤎䤎䤎䤎䤎䤎䤎䤎사망의요소다
‘나’라고하는주체영이䤎䤎䤎䤎䤎䤎䤎䤎䤎䤎䤎선악과다

조희성이긴자께서전세계를향하여이렇게선포하셨다

䤎䤎䤎䤎䤎䤎䤎䤎이것이도통이다䤎䤎䤎䤎䤎䤎䤎䤎䤎

‘‘나나’’라라는는의의식식이이죄죄요요,, 마마귀귀이이므므

로로마마귀귀옥옥에에 갇갇힌힌하하나나님님((양양심심

의의영영,, 생생명명의의영영))이이석석방방되되어어나나

와와서서나나라라는는의의식식이이되되면면하하나나님님

이이구구원원을을얻얻은은것것이이요요부부활활함함을을

입입은은것것이이다다..

바바로로이이런런상상태태가가도도통통한한상상태태이이

다다.. 구구세세주주,, 정정도도령령,, 미미륵륵불불은은인인

류류 최최초초로로도도통통한한분분이이다다..

인간은 크게 거미형, 개미형, 나비형
3가지로 분류된다고 한다. 거미형 인간
은 생산적·창조적 노력은 하지 않고
과거에 얻은 지식과 경험 지위나 명성
등을 통해 먹고 산다. 개미형 인간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수집하지만 자신의
가족이나 기업 등을 유지하기에 급급하
다. 나비형 인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고 쉬지 않고 옮겨 다니며 행복과,
사랑과 생명을 전파한다. 
다수 애벌레는 자기가‘나비’가 될 거

라는 걸 알면서도, 번데기가 되는 아픔
(온몸이 굳어가는 아픔)을 모면하려 그
냥 애벌레로 여생을 보낸다고 한다. 인
간으로 치면, 자기의 꿈을 접고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부류의 인생
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
하고 나비가 된 애벌레는 생애 동안 다
른 어떤 곤충보다도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 나비가 됨으로써 평생
100k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날고,
꽃가루를 몸에 묻혀 각종 식물과 나무
의 열매도 맺게 하는 좋은 일도 한다.
나비가 된 그는 하늘을 날아 숲도 보
고, 호수도 보고, 강도 유유히 즐긴다.
즉, 고통의 강을 건너 성공의 피안에

도착한 인간은 다른 사람도 건너 올 수
있도록 자기의 나룻배를 기꺼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만일 그냥 애벌레로 남았다면, 평생

나뭇잎사귀 정도의 시야에 갇혀 살아야
만 했으리라. 출발은 같았으나 그 끝은
장대한 차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원
래 우리 모두는‘나비’가 될 운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에 부대끼고 본인
의 의지 부족으로 나비가 되기를 거부
하고 애벌레로 남는다. 나비가 되든 애
벌레가 되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신앙을 하노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 오직 엄마에게 젖 달
라고 매달리는 배밀이 갓난아기 신앙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스스로 걷고 뛰고 할 수는 있
지만 자신의 신앙에만 전념할 뿐 다른
이들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부류가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
에서 그들이 잘 가기를 바라며 기꺼이
도우미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이들도 있다.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젖

달라는 심정으로 은혜만을 추구하는 사
람들은 항상 요구만 한다. 그래서 불만

투성이다. 입에서는 항상 남 탓이요 자
신의 잘못은 없다. 과거 은혜 받는 생
활을 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자긍
심이다. 평생 신앙을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신의
틀을 깨기 싫은 것이다. 
또한 학식이 있고 과거 경력이 화려

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
따위는 아랑곳없다. 자신이 옳기 때문
에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대로 드러난다. 은연중에 뭔가 튀는 행
동을 한다.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봉사
와 희생은 하지 않는다. 비생산적이라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
이며 그러한 궂은일은 하는 사람이 따
로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그러한 일
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체를 위하여 오직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아무도 알
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한 편, 힘닿는 대로 다
른 이들을 돕는다. 그리고 그들이 잘되
는 것을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이타
심으로 신앙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다.  
결국 신앙의 형태와 인생의 형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고
도 자신의 배를 버리지 못하고 짊어지
고 가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사람은 다
른 사람들도 건너올 수 있도록 자신의
배를 기꺼이 내어 놓는 사람들이다. 나
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 갈 것인가? 선택은 자
유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편집부

선선택택은은자자유유다다 외외국국인인을을 영영어어와와 일일어어로로 전전도도합합시시다다2014. 전반기좋은기사상

(Best Article Award) 후보작

여러 내용의 기사가 있지만
2014년 전반기 베스트 기사를 뽑
습니다. 후보작으로 올라온 기사
들 중 언론출판사 직원들의 기사
는 후보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문수기’가 가장 쓰기도 어렵
고, 내용도 좋기 때문에 후보작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로
뽑히게 되면 소정의 상금도 지급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은 타임라인에 올려주

시던가 아니면 승리신문사(032-
343-9985)로 연락주시면 되겠습
니다. 기한은 7월 7일(월요일)까
지입니다.

11.. 김김혜혜선선의의 입입문문수수기기: 
80대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운
전면허에 합격하여 노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점.

22.. 서서보보목목의의 입입문문수수기기::
승리제단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적고, 승리제단 승사로
서 제단에서 시무할 때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점.

33.. 박박명명하하의의 입입문문수수기기:: 
증산도 신앙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승리제단에 입문하게 된
과정과 구도자의 마음가짐을 잘
표현한 점.

이기는삶

속담 속의 영생학

‘마음먹는대로된다’

우리말 바루기

어어미미와와의의존존명명사사의의띄띄어어쓰쓰기기


